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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84% “원전 단계적 
감축·재생에너지 비중 확대해야”

인천시, 아라뱃길 개통 재추진

인천시가 한강과 경인

아라뱃길을 연결하는 

유람선 뱃길을 개통을 

재추진한다. 하지만 서

울시는 환경피해뿐만 

아니라 안전문제 등을 

거론하며 뱃길 개통에 

미온적인 입장이라 난

항이 예상된다.

16일‘연합뉴스’에 

따르면 인천시는 경인

아라뱃길의 활용방안

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가 구성

한 아라뱃길 기능재정립 공론화위원회

에 한강∼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을 

건의할 예정이다. 

인천시는 또 유람선 업체 등과도 개별 

접촉해 구체적 운항 가능 규모 등을 협

의할 계획이다. 인천시는 한강과 아라뱃

길을 연결하는 유람선을 운항하면 관광

객 증가와 아라뱃길의 접근성을 높이는 

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뱃길 개통에 

적극적이다.

하지만 서울시는 환경피해에 대한 우

려나 안전상 문제 등이 해소되지 못했

다며 뱃길 개통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

이고 있다.

앞서 2016년 11월 서울시와 인천시는 

한강∼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을 위해 민

관협의체까지 구성했으나 논의가 크게 

진전되지는 못했다. 당시 서울시와 시 한

강시민위원회는 대형 유람선이 한강을 

다닐 경우 람사르습지‘밤섬’이나 생태

계를 훼손할 수 있다며 유람선 운항을 

반대했다.

서울시는 최근에는 관련 토론회 등에

서 한강에 유람선 승선객이 타고 내릴 

수 있는 선착장조차 마련돼 있지 않는 

등 뱃길 개통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

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. 유람선이 다

닐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

해 교량의 교각 사이에서 준설작업을 

할 경우 교량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

줄 것으로 보고 있다. 또 한강은 해상교

통관제시스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

아 안전한 선박 운항을 위한 관제가 이

뤄지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서울시는 

판단했다.

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2년 5

월 경인아라뱃길이 전면 개통한 이후 

지난달 말까지 7년간 아라뱃길을 이용

한 여객 수는 83만여 명으로 사업 계획 

420만3천 명의 19.7% 수준에 그쳤다.

한국 국민의 84%가 원자력 발전의 

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

대하는‘에너지전환 정책’이 필요하

다는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

났다. 원자력과 화력 등 발전소 지역

주민이 일반국민보다 찬성 비율이 

높았다.

14일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한국

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이날 이 같은 

내용을 담은‘2019년 에너지 국민인

식조사’결과를 발표했다.

재단은 여론조사기관 메트릭스코

퍼레이션에 의뢰해 올 3월11일부터 

4월5일까지 4주간 전국 만 19세 이

상 국민 1,000명과 국내에 위치한 모

든 발전소 반경 10㎞ 이내 지역주민 

2,880명 등 총 3,880명을 대상으로 

1:1 대면 면접방식을 통해 조사했다. 

표본 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일

반국민 ±3.1%포인트, 발전소 주변

지역 주민 ±1.8%포인트다.

조사 결과 응답자의 84.2%가 원전

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비중을 

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필요하

다고 답했다. 발전소 지역주민의 찬

성 응답(86.4%)이 일반 국민(78.0%)

보다 높게 나타났다. 연령별 찬성비

율은 ●70대 83.4% ●60대 80.7% 

●50대 83.1% ●40대 84.0% ●30대 

86.7% ●19~29세 89.0%로 60대 이

하 연령층은 젊어질수록 찬성비율이 

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.

응답자들은 에너지 전환 정책이 미

치는 긍정적인 영향으로 국민의 안

전 보장(31.3%)과 친환경 시스템 구

축(23.7%)을 꼽은 반면 에너지 가격 

상승(33.6%),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

(27.2%)을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답

했다.

에너지 정책의 목표 실현에 가장 적

합한 에너지로 응답자의 59%는 재생

에너지를 선택했다. 

거주지내 발전시설 건설 수용도는 

태양광(54.9%), 풍력(51%), 수소에너

지(50.4%), 천연가스(39.0%), 원자력

(14.8%), 석탄(8.3%)’순으로 나타났

다. 일반국민은 원전을, 발전소 지역

주민은 석탄을 가장 반대 하는 것으

로 조사됐다. 태양광과 풍력은‘친환

경 시설(태양광 39.5%·풍력36.1%)’

을 건설 찬성의 주된 이유로 꼽았

다. 석탄은‘환경피해(62.4%)’를, 원

자력과 천연가스는‘사고 위험(각각 

65.6%·60.5%)’을 주된 반대 이유

로 꼽았다.

▲ 경북 울진에 있는 한울원자력발전소 

▲ 인천시는 아라뱃길의 재개통을 추진한다. 아라인천 여객터미널


